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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을위한역사콘서트

광개토대왕서거 1,600주년기념

광개토대왕이꿈꾼나라

고구려시대영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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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의침략이유난히많았던우리민족의역사. 

그중유독눈에띄는군주가바로고구려의열아홉번째왕광개토태왕이다. 외침을막는데그친것이아니라, 

오히려대정복전쟁을벌인왕. 우리역사상최초로독자적인연호‘영락’을사용한왕. 

고구려의영토를대륙까지뻗치게만든왕.

오늘날우리가그를‘태왕’이라높여부르는까닭은무엇인가. 

늘침략을받아오기만한역사에대한보상심리일뿐인가.

이드라마는이런의문에서시작해그의일생과, 그가세운강한고구려를풀어내보려한다.

┃사전 행사┃ 사회 : 이찬우(전문MC), 한수빈(가람중학교)

�광개토대왕비 탁본 체험

�고구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는 퀴즈 게임

�고구려 고분벽화 2D, 3D복원 영상(동북아역사재단 제작)

�대한민국의 꿈(반크 제작)

┃본 행사┃ 사회 : 정용실(KBS 아나운서)

�이야기 손님과 함께!

- 장기창(KBS드라마‘광개토태왕’작가)

-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이세훈(반크 글로벌역사외교대사 4기 리더)

- 최주희(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함께 나누는 광개토대왕의 꿈!

- 이야기손님과 객석 참가자들과의 이야기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다!!

- 축하공연 : 충주시립국악단‘우륵’

┃함께 하는 행사┃
�3D 광개토대왕비 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놀이 체험

�Photo-Zone에서 사진 찍기 - 역사콘서트에 다녀왔어요.

�도서 선물 -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재밌는 한국사 이야기!

�참가 소감 나누기 - 참관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청소년을위한역사콘서트다섯번째이야기┃

광개토대왕서거 1,600주년기념

광개토대왕이꿈꾼나라

광개토태왕, 우리는 왜 그를 태왕이라 부르는가.

광개토태왕이즉위할즈음인4세기말, 고구려는혼란스러운정국이었다. 이제막국가의기틀이잡혀가는시기,

안으로는건국초기부터실권을쥐고있던귀족들은왕권을위협했고, 밖으로중국땅에는새로운강국들, 

다양한민족들이서로다투며고구려를위협했다. 남쪽에서는백제와신라가끊임없이압박을해오고있었다.

이러한시대안에서광개토태왕은싸웠다. 막강한경쟁국들과싸워야했고, 그런전쟁을위해필요한왕군을두고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개인적 야욕의 발로인지 내 나라 고구려에 대한 의무감인지 갈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싸울수밖에없었다. 더많이얻기위한싸움이아니라잃지않으려는생존의투쟁이었다.

그렇지만사랑하는이를잃었으며, 가족을지키지못했고, 믿었던이에게배신당했다. 

그모든것을, 일국의군왕이기에홀로감내해야했다.

수많은싸움과고난속에, 광개토태왕은자신이싸워야만했던진정한이유를깨닫게된다.

그모든것은고구려백성들의생명, 안녕과평화를위한열망이었다.

땅을넓히는것이아닌백성들의미래를넓히는것. 그것이그가싸운이유였고태왕이라불리울이유였다.

수많은고뇌와번민, 시련과고난을이겨낸광개토태왕과그의고구려를다시만나는것!

그것이분단과혼란의시대를사는21세기우리들에게새로운비전을제시하는길이될것이다.

평생 동안 싸운 왕, 그가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

만나고싶었어요!�KBS드라마‘광개토태왕’작가장기창

재단 홈페이지 역사콘서트 메뉴에 게시 또는 E-mail : eduhistory@nahf.or.kr로 보내 주세요.



■고구려건국신화의의미

고대국가에서 건국신화가 갖는 의미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을 뛰어넘는다. 시조에 대한 신화화를 통해 왕

실과계승자의정통성, 지배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이를통해지배하에있

는다양한계통의사람들을결속시킬수있었다.

부여를비롯한고구려, 백제에서동명신화가공통적으로나타나게된동기는동명(東明)이당시이들사회

속에서종교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시조신으로숭배되고있었기때문일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시조

동명’이니‘동명왕’이니하는표현만을쓰고있지만, 당시의제의와여러가지토속명칭을기록한중국의사

서인『주서(周書)』『북사(北史)』에서는‘高登神(登高神)’으로지칭되었다. (중략)

고구려 건국신화는 조선 초기나 후기까지도 여전히 전해지지만 사회적인 양상에 의해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질서의식에의해변화가이루어진다. 고구려건국신화는신화발생이후부터우리역사안에서여전히변천

하여왔다. 오늘날에도우리는고구려건국신화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있다. 다양한분야에

서고구려건국신화를고찰하는것은이것이우리역사와문화에서중요한의미를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고구려건국신화를전하는여러자료-광개토대왕비문, 모두루묘지, 삼국사기, 동국이상국집, 논형(�衡) 등.

고구려의역사와문화를만나다!�고구려건국신화의의미*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구려사

전공으로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고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고구려

전기 정치사연구(공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다시 보는 고구려사

(공저, 고구려연구재단, 2004), 『고구려의정치와사회(동북아역사재단)』등이있다.

*동북아역사재단 11기 역사아카데미 자료집(고구려 건국신화, 광개토대왕비문으로 읽다/금경숙)에서 발췌



고구려의역사와문화를만나다!�광개토대왕의천하관*

광개토왕이란이름의유명세와는달리그에대한기록은극히드물다. 다행히그의공적을기록한1,770

여자의 비문이 전해지고 있어, 광개토왕 시대에 고구려가 성취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다. 광

개토왕의 최대의 성과는‘광개토’라는 이름 그대로 동서남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탁월한 군사적 성취

를 통해 얻은 영역의 확장이다. 그는 즉위 전반에 백제전에서 거듭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 승리는 단지

숙적 백제를 압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관계로서 백제와 연결된 가야

와 왜를 포함한 일군의 세력을 모두 제압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신라를 일종의 신속국으로 거느리게

되었다. 그리고 서방과 북방으로 발길을 돌려 비려, 동부여, 숙신, 후연을 공략하였다. 이러한 정복활동은

단지 영역의 확대에 그친 것이 아니다. 이전과는 다른 고구려의 세계와 공간을 재구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념적으로‘천하관’의 구축으로 나타났다. ‘광개토’의‘토(土)’는 단지 땅만이 아니라, ‘천하’를

뜻하는 것이다. 천하관이란 곧 현세에 있어 국내외의 현실적인 정치질서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관념으

로고구려인들이자신들과자신들의주변세계에대해갖고있는세계관을뜻한다. 

■고구려의대외정복활동

백제 영락 6년(396) 병신에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하였다. 잔주(殘主 : 백제왕)가 곤핍해져,

남녀 생구 1천명과 세포 천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 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신라 영락 9년(399) 기해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왜(倭)와 화통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

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그 국경에 가득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노객(奴客:신라

왕)으로 하여금 왜의 민(民)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왕(太王)이 은

혜롭고 자애로와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계책을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동부여 20년(410년) 庚戌,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屬民)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여성(餘城 : 동부여의 왕성)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온나

라가 놀라 두려워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을 하였다.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을 따라 함께 온 자 …

왜 14년(404년) 갑진에 왜(倭)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帶方) 지역에 침입하였다. …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비려 비려(稗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 영락 5년(395) 을미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

3개 부락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영락17년조 17년(407) 정미에 왕의 명령으로 보군과 마군 도합 5만명을 파견하여 … 합전(合戰)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노획한 갑옷이 만여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광개토왕은 18세에 즉위하여 39세로 사망하기까

지 불과 21년 재위하였다. 결코 길다고 볼 수 없는

재위 기간임에도 역대 고구려의 왕 중에서 가장 눈

부신 정복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기획한 야망을 실현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짧은 기

간이었다. 한 시대의 기준이나 대규모적인 국가 프

로젝트는 그리 쉽게 바뀌고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광개토왕의 경우에는 그의 꿈과 이

상을 이어갈 든든한 후계자가 있었다. 바로 장수왕

이었다. 장수왕은 여러모로 그의 아버지 광개토왕

과 대비되는 군주였다. 일단 장수왕(長壽王)이라는

왕호에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광개토왕과는 달리

98세까지 장수를 누렸으며, 재위기간만도 79년에

이르렀다. 아버지 광개토왕의 몫까지 살았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러한 장수왕의 장수는 고구려 사회

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구

체적인 실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장수왕은 누구보다

아버지 광개토왕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가장 잘 이

해하고 충실하게 계승한 둘도 없는 후계자였다. 사실상 광개토왕의 야망은 아들 장수왕을 통해 완성되었

다고볼수있다. 

�임기환(서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구려사와 한국고대사 관련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연구가 많지 않았던 고구려사 연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는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를 구성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고,

『삼국사기』등 역사 자료를 문헌고고학적 방법으로 탐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로는『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공저, 웅진지식하우스, 2011)』,『현장검증, 우리역사

(공저, 서해문집, 2010)』,『고구려왕릉연구(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09)』등이있다. 

출처 : 금성출판사 역사부도

고구려 역대 왕계표

*동북아역사재단 11기 역사아카데미 자료집(광개토대왕비문에서 나타난 고구려의 천하관/임기환)에서 발췌


